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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입학생 중 출신 중학교와 입학한 자사고 간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49%(1,148명)이며,

그 가운데 61%(706명)가 서울 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임.

- 민사고입학생중 79%(124명)가서울 경기 중학교 출신이나, 3%(4명)만이민사고가소재한강원지

역 중학교 출신으로 서울 경기 중학교 출신이 강원 중학교 출신의 무려 31배나 많음.

- 상산고입학생중 60%(221명)가서울 경기 중학교 출신이나, 18%(65명)만이상산고가소재한전북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서울 경기 중학교 출신이 전북 중학교 출신의 3.4배나 많음.

△자사고소재지가아닌단위지역가운데자사고입학생을가장많이배출한상위 3개 지역(성남

창원 양천)이 자사고 전체 입학생 가운데 10%(233명)를 차지함.

- 성남(85명)·창원(76명)·양천(72명)·강남(65명)·수원/고양(60명)·송파(57명) 순임.

△ 서울, 경기 지역에서자사고입학생을 가장 많이배출한 상위 5개 지역 출신 자사고 입학생 수는

■ [특권대물림교육실태보도] 고교유형별입학생의출신중학교소재지및사회통합전형운영

실태분석(2019.10.21)

민사고신입생 10명 중 8명은

서울 경기출신,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수도권쏠림현상심각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 유형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전형의 운영 실태를 공동 분석함.

▲ [2019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결과] 전체의 55%(549개교)가 서

울 경기 소재 중학교이며, 자사고 입학생 가운데 49%(1,125명)가 서울 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으로 자사고 입학에서 수도권 중학교 출신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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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내 전체 자사고 입학생의 48%(서울), 64%(경기)를 차지함.

- 서울은 ‘양천·강남·송파·노원·광진’ 순으로상위 5개 지역출신이서울자사고입학생의 48%(262명)

- 경기는 ‘용인·성남·고양·부천·안양’ 순으로상위 5개 지역출신이경기자사고입학생의 64%(369명)

△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구의입학생수가서울 경기 모두 전체 입학생의 45% 차지

- 서울은 ‘강남·노원·양천·서초’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서울시 외고 입학생의 45%(566명)

- 경기는 ‘고양·성남·수원·용인’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경기도 외고 입학생의 45%(714명)

△ 서울의 경우 특정 구 중학교 출신의 입학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 한영외고입학생의 83%(182명), 대원외고입학생의 52%(126명)가강남 서초 송파중학교출신임.

△ 모집 단위에 따른 자사고 유형별로 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32개교)는 11%(16학년도)→10%(17학년도)→8%(18학년도)→7%(19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10개교)는 11%(16학년도)→10%(17학년도)→10%(18학년도)→9%(19학년도)

△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8학

년도부터 10%로 운영하도록 권장되었음.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선발비율은 권장 기준의 절반 수

준에 그쳐, 교육부 권장안대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의 연차적 확대가 진척되지 못함.

- 최근 4년간구자립형사립고별입학생정원대비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은민사고 0%(전형미운

영), 포항제철고 1∼2%, 상산고 2∼3%, 현대청운고 3∼4%, 광양제철고 5∼9% 수준에 그침.

- 북일고는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이 16∼19%로유지되다가, 2019학년도에 8%로급격히축소되어

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72명)의 38%(27명)만을 최종 선발함.

- 포항제철고도최근 4년연속애초계획했던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9∼17%만을최종선발해옴.

△ 자사고 소재지별로 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4년 연속 감소추이이며,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정 선발률인 20%를 지키지 않고 있음.

▲ [2019학년도 외국어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고양 강남 성남 노원 수원 용인 양천 서초’ 순이며, 서울 경기 모두 외고 입학생

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 외고 입학생의 45%를 차지함.

▲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선발전형운영실태분석결과] 자사고는법적으로입학정원의

20%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실제 최종 선발 결과는 이에 한참 못 미침.

전국 42개 자사고의 신입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은 11%(2016학년도)

→10%(2017학년도)→8%(2018학년도)→7%(2019학년도)로 4년 연속 감소 추이임.

▲ 자사고 외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지역이 특정 지역, 이른바 ‘사교육 과열 지구’에 쏠려있

는 점은 해당 학교의 입학 단계에서 사회 경제 지역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함을 방증함. 이렇게 고교 입학 단계에서

작용하는불공정한출발선격차를부분적으로완화하기위해자사고가의무선발해야하는

사회통합전형 최소 비율이 최종 선발결과 무시되고 있어 법적 의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교육부는 9월 18일 당 정 청회의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일반고로일괄전

환하는 계획안을보고하였음. 사교육걱정은정부에이를조속히최종안으로확정하여 고교

입학 단계에서의 계층 간 분리교육, 특권 대물림교육의 통로를 끊어낼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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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김해영국회의원실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유형별로입학

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전형의 운영 실태를 공동 분석하였습니다.

■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전체의 55%(549개교)가

서울 경기소재중학교이며, 전국단위자사고입학생가운데 49%(1,125명)가 서울 경기소

재 중학교 출신으로 자사고 입학에서 수도권 중학교 출신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자사고가운데전국단위로학생을선발하는전국단위자사고는구(舊)자립형사립고였던광양제철

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와이후지정된김천고, 북일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로전국에총 10개교가있습니다. 해당자사고들이 2019학년도에선발한신입생의출신

중학교(1,007개교)의소재지를전수조사한결과, 서울 경기중학교수가 55%(549개교)에달했으며,

전체 신입생 수(2,332명)의 49%(1,125명)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림 1]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지역 분포

2019학년도전국단위자사고입학생가운데 ‘출신중학교’와 ‘입학한자사고’ 간의시 도단위소재

지가다른학생중 61%(706명)은서울 경기지역에소재한중학교출신이었습니다. 자사고입학을

위해 지역을 이동한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 경기 중학교 출신 학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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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지역 이동 분포

특히민사고의경우입학생가운데무려 79%(124명)가서울 경기중학교출신으로민사고가소재

한 강원 지역 중학교 출신이 3%(4명)인데 비해 수도권 중학교 출신 학생을 무려 31배나 더 많이

선발했습니다. 상산고도입학생가운데 60%(221명)가서울 경기중학교출신이지만상산고가소재

한전북지역중학교출신은 18%(65명)에불과해수도권학생을 3.4배나더많이선발했습니다. 이

와같이전국단위자사고가소재지역에서보다서울·경기권학생들을훨씬더많이선발했던사실

은자사고가지역주민들에게지역인재를양성하는상징적학교로인식돼온것을무색하게하는

결과입니다.

[그림 3] 전국단위 자사고의 소재지별 입학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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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경기 용인(151명), 전남 광양

(146명), 인천중구(114명) 순이었습니다. 이들지역에서많은자사고생이배출된이유는전국단위

자사고임에도모집전형에서자사고가소재한지역단위에서신입생을선발하는전형을둔외대부

고(용인), 광양제철고(광양), 인천하늘고(인천)이있기때문입니다. 이지역들을제외하고전국단위

자사고생을가장많이배출한지역은경기성남(85명), 경남창원(76명), 서울양천(72명), 서울강남

(65명), 경기 수원/고양(60명), 서울 송파(57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내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밀집지역출신이상당수였습니다. 경기는 ‘용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순으로상위 5개 지

역 중학교 출신이 경기도 중학교에서 자사고를 입학한 학생의 64%(369명)에 달했으며, 서울은

‘양천 강남 송파 노원 광진’ 순으로 상위 5개 지역 출신이 서울시 중학교에서 자사고를 입학한

학생의 48%(262명)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림 4] 서울·경기 단위 지역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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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외국어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외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은 ‘고양 강남 성남 노원 수원 용인 양천 서초’ 순이며, 서울 경기 모두 외고 입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4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 외고 입학생의 45%를 차지함.

2019학년도외고입학생을가장많이배출한중학교의단위지역은 ‘고양 강남 성남 노원 수원 용

인 양천 서초’ 순입니다. 이를서울과경기내에서단위지역별로분석한결과, 서울은 ‘강남 노원

양천 서초’ 순으로 상위 4개 지역 중학교 출신이 서울시 중학교에서 외고를 입학한 학생의

45%(566명), 경기는 ‘고양 성남 수원 용인’ 순으로상위 4개 지역 중학교 출신이 경기도 중학교

에서 외고를 입학한 학생의 45%(714명)였습니다. 외고는신입생을보통광역단위로선발하지만,

각 광역단위지역내에서도사교육과열지구에출신중학교들이밀집해있었던결과를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림 5] 서울·경기 단위 지역별 외국어고 입학생 비율

전국에서가장많은외고가입지한서울의경우, 특정구중학교출신의입학생쏠림현상이두드러

졌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중학교 입학생의비율이두드러진 외고는한영외고와 대원외고로,

한영외고신입생의 83%(182명), 대원외고신입생의 52%(126명)가 강남·서초·송파소재중학교출

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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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 소재 외국어고 지역구별 입학생 비율

■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선발전형운영실태분석결과] 자사고는법적으로입학정원의

20%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나, 실제로 최종 선발 결과는 이에 한참 못 미침.

‘사회통합전형’은교육기회의균등을목적으로 2014년에도입된사회적배려대상자선발전형입니

다. 초 중등교육법은자사고에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녀등을입학정원의 20%이상선

발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림 7] 자율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 법정 의무선발 비율

그러나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신입생 입학정원 대비 사회통합전형 최종 합격자 비율은

11%(2016학년도), 10%(2017학년도), 8%(2018학년도), 7%(2019학년도)에 불과해 법정 의무

선발비율의절반에도못미치며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대부분의자사고들이



- 8 -

모집단계에서는사회통합전형정원을규정대로총입학정원의 20%로적용했으나, 실제선발단계

에서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이실질적으로한참못미침을의미합니다. 3년전유은혜당시국회

의원실보도자료(2016.9.25.)에서 2014∼2016년 3년간서울지역자사고(23개교)의사회통합전형선

발비율이 11.9%였음을감안한다면, 대부분의자사고에서사회통합전형법정선발비율이결과상

지속적으로 무시되어져 온 셈입니다.

[그림 8] 최근 4년 간 전국 42개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실제 운영 비율

학생모집단위에따른자사고유형별로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을분석한결과, 광역단위자사

고및전국단위자사고모두 4년연속감소추세로 2019학년도부터는한자리수대로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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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사고 유형별 사회통합전형 실제 운영 비율

전국단위자사고가운데과거에지정된구자립형사립고(6개교)의경우법적으로사회통합전형선

발비율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만, 교육부는이들학교에대해사회통합전형의무선발비율을연차

적으로 확대하여 2018학년까지 10%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바 있습니다.

[그림 10] 교육부의 구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권장안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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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최근 4년간구자립형사립고에서사회통합전형정원대비합격자비율은권장기준의절반

수준입니다. 그마저도교육부의권장안을준수해온하나고를제외하면최근 4년간입학생정원대

비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민사고 0%(전형 미운영), 포항제철고 1∼2%, 상산고 2∼3%,

현대청운고 3∼4%, 광양제철고 5∼9%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교육부 권장안대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의 연차적 확대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11] 구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 실제 운영 비율

전국단위자사고(10개교) 가운데최근 4년간사회통합전형모집단계에서의전형정원대비합격

자비율이현저히낮은곳은북일고와포항제철고였습니다. 북일고는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이

16∼19% 정도에서, 2019학년도에 8%로급격히축소되어애초 계획했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

(72명)의 38%(27명)만이 합격되었습니다. 포항제철고도최근 4년연속애초계획했던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9∼17%만을 합격 되었습니다.

[표 1] 전국단위 자사고별 사회통합전형 모집계획 대비 실제 운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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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소재한지역별로전국 42개자사고들을살폈을때에도최근 4년간다수의지역에서사회

통합전형 모집정원에 비해 실제 합격자 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습니다. 또한 총 정원에 비해

실제사회통합전형합격자비율역시대전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법정선발비율(20%)이지켜지

지 않았습니다.

[그림 12] 시·도별 사회통합전형 실제 운영 비율

이상의자료들은자사고 외고입학생의출신중학교지역이특정지역, 이른바 ‘사교육과열지구’에

쏠려있음을나타냅니다. 이는해당학교의입학단계에서사회 경제 지역적배경을기반으로일정

수준이상의사교육비를지출할수있는계층에게접근이용이함을방증합니다. 이렇게고교입학

단계에서작용하는불공정한출발선격차를부분적으로완화하기위해자사고가의무선발해야하

는사회통합전형최소비율이존재하나선발결과를살펴볼때그법령의취지가유명무실한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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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지난 9월 18일당 정 청회의에서 2025년부터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통한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일반고전환계획안을 보고한바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정부에이를조속히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고교 입학 단계에서의 계층 간 분리교육, 특권 대물림교육의 통로를끊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실 비서관 신수낭(02-78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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